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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 <포의풍류도(�c¨A�)> 18세기

‘화원’은 조선시대 도화서에 소속된 직업 화가를 일컫는다. 주로 
궁중에 근무하며 왕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그림을 그려, 왕실의 
권위와 통치 이념을 시각화하는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당대 다른 화가와 교류하거나, 사대부나 후원자의 청탁으로 
감상화를 제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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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자미상 <동가반차도(ÕÕí!�)>(부분) 비단에 채색 31×996cm 19-
세기 후반

이번 전시는 이러한 화원들의 활동을 재평가하고 대중들에게 
새롭게 알리고자 기획된 전시다. 화원의 활동을 공적 활동과 사적 
활동으로 나누어 보여준다.

‘왕실회화- 화원의 붓, 왕실의 권위를 세우다’ 섹션에서는 화원의 
공적인 활동상을 다룬다. 이들의 주된 업무였던 어진 및 공신의 
초상화를 비롯해 궁궐 장식화, 지도 등을 선보인다. 채색 행렬도인 
<동가반차도(ÕÕí!�)>는 이번 전시를 통해 최초로 공개된다. 이 작품은 
고종의 궁궐 밖 행차를 묘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19세기 후반 
작품으로 길이가 거의 10m에 달한다. <오재순 초상>은 조선 후기 
최고의 초상화가로 알려졌던 이명기의 대표작이다. 중국을 통해 
전래된 서양화의 명암법을 적용해 사실성을 추구하면서도 선묘 
위주로 얼굴을 표현하는 등 전통 양식과 조화를 추구한 작품이다.

‘일반 회화-화원의 붓, 조선을 그리다' 에서는 화원들이 공적인 
업무와 별도로 사적으로 주문을 받아 제작한 감상화가 전시된다. 
화원들은 주문하는 사람의 기호에 맞추어 유행하던 주제나 화풍을 
주로 그렸지만, 18세기 후반 풍속화나 채색화에서는 그들의 
독창성을 엿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서왕모(•‹Í)의 잔치에 초대 
받고 약수를 건너는 신선의 모습을 역동적인 선으로 묘사한 
김홍도의 <군선도(¤Ù�)>를 비롯하여, ‘변고양이’라 불릴 정도로 
고양이 그림에 뛰어났던 변상벽의 <묘작도(+À�)> 등이 전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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